
닛신보 - 중국 방직거점의 활용 본격화  

중국의 절강성 영파시(浙江省 寧波市)에 현지의 “베켄그룹”이 70%, 닛신보

가 25%, 이토추상사 5%의 출자비율로 합판(合辦)으로 설립한 면방직회사인 

“영파유과면방직(寧波維科綿紡織)”은 보유시설 9만추 중 제 1공장의 3만추는 

그 동안의 기술지도로 생산되는 방적사의 품질이 안정되었으므로 닛신보는 

2003년 11월 중순부터 월간 1,200곤(梱)규모로 계속적으로 발주하기 시작하였

다. 

닛신보가 이 공장을 거점으로 발주하고 있는 품종은, 그 동안 일본내 공장

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채산을 맞추기 어려웠던 순면 코머사 30~80수와 폴

리에스터 65%ㆍ면 35% 혼방사 등이며, 원면은 대부분이 미국산 “산호퀸(San 

Joaquin)”과 “수피마(Supima)”이다. 중국으로 발주한 실의 40%는 직물용이고, 

30%는 니트용으로 닛신보가 사용하게 되며, 10%는 매사(賣絲)용이고, 나머지 

20%는 중국내에서 직물이나 니트용으로 공급된다. 

또한 닛신보는 “양거그룹”과의 합판으로 “양거”가 75%, 닛신보와 이토추가 

각각 10%, “신달홍콩유한공사(新達香港有限公司)”가 5%를 출자하여, 사염(絲

染), 제직, 가공의 “영파일중방직인염(寧波日中紡織印染)”에 선염(先染)직물의 

생산위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. 

이 합판은 200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. 닛신보는 이 거

점공장의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2004년 추동절용 제품의 수출계약을 끝냈다. 

또한 일본시장을 위하여도 연간 계속 생산할 규격생지물을 위탁하여 2004년 

춘하절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. 이 공장은 닛신보 외의 기업으로부터도 견



본직물 생산의 의뢰가 몰려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감이 넘치는 상

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. ♣ 

 


